
눈이 와서 좋았어요 

 

함장로님의 독자, 유진 형제의 매우 사적인 인사였습니다. “목사님, 눈이 와서 좋았어요. 저는 

눈을 좋아하거든요.” 헤브론 동산에는 눈발이 흩날렸고, 꽤 추웠습니다.  고 함성택 장로님의 

장례예배를 잘 마쳤습니다. 임종예배, 천국환송예배, 발인예배 그리고 하관예배까지… 팬데믹 

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. 살아생전 함장로님의 삶의 자취가 

어떠했음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. 그 분은 빨간색, 열정 자체셨지요. 가만히 멈춰계신 것을 본 

것은 마지막 가시는 길의 침상에서의 모습 뿐입니다. 헤브론 장로로서 거의 30 년을 달리신 

겁니다. 우리들의 장로님이셔서 감사했고,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.  

 

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인데 마치 푸틴이 침공한 것 같습니다. 

우리 주변에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낯선 땅,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

가지게 된 것은 뉴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때문입니다. 동유럽에 퍼져 

사역하는 600 가정의 선교사들,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군요. 

지난 주일 설명회를 하면서  많은 분들의 염려는 “전쟁”이었습니다. 팬데믹 속의 전쟁, 알 수 

없는 내일입니다. 세계 각처의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. 전쟁 

때문에 아빠와 생이별을 하는 어린 소녀가 아른거립니다.  

 

공동의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. 지난 제직회에서의 투표과정 속에 좀 더 주의가 

필요했던 점이기도 합니다. 첫째,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18 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헤브론교회 

등록한지 6 개월 이상된 회원입니다. 둘째, 투표용지 3 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의 

투표용지를 각각 카운트합니다.  투표용지에 나와 있듯이 표기를 하실 때 찬성은 표기(O,X, 

V)이고, 반대는 비워놓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모두 비워놓으면 기권이 되니, 후보자 중 최소 한 

명이라도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. 교회와 직원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, 결과와 그 이후의 

훈련을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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